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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복고풍 카디건(cardigan)이 대세로 등극했다. 

카디건은 울 니트 소재로 만들어져 얇고 가벼우면서

도 보온성이 뛰어나며, 시각적으로도 포근해 보이는 것

이 장점이다. 스타일에 따라 오버사이즈 핏, 크롭트 버

젼, 엑스트라 롱, 더블 버튼, 퍼프 슬리브, 기교있는 스페

셜한 디테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스타일링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연출한다.  

화려한 꽃무늬 자수와 올드한 패턴에 레트로한 컬러감

까지 언뜻 촌스러워 보이지만 힙한 감성으로 다시 돌아

온 복고풍 카디건은 청바지 위에 걸치면 캐주얼한 무드

를, 원피스 위에 걸치면 빈티지한 느낌을 더해준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이너 없이 단추 한두 개를 풀어 자연스러

움을 연출하는 크롭트(cropped) 카디건이 스타일 잇템

으로 강세를 띠고 있다. 

올가을 대세인‘복고풍 카디건 스타일’을 FASHION 

n'(fashionn.com)이 소개했다.

■ 우아한 가을 여인, 드레스업 니트룩

올 가을에는 

뉴트로 감성

의 롱 가디건

이나 니트 드

레스 한 벌이

면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맵

시를 뽐낼 수 

있다. 

단아한 느낌의 니트 가디건에 스커트를 매치하면 단

아하고 걸리시한 외출복으로 손색이 없으며 멋스러운 

니트 세트룩은 우아한 레이디라이크룩을 연출할 수 

있다.  

■ 크롭트 카디건 하나면 패션 인싸

크롭트 카디건은 매치하는 하의에 따라 다양한 느낌

을 선사한다. 

청바지나 쇼

츠 등과 함께

하면 몸매 라

인이 강조돼 

은근한 섹시

미를 강조하

고 하늘거리

는 롱 스커트

와 매치하면 여성스러우면서도 여리여리한 룩을 연출

할 수 있다. 또 테일러드 팬츠와 함께하면 포근함과 이

지적인 분위기를 갖춘 세련된 워킹우먼 스타일을 완성

할 수 있다. 

올해는 크롭트 카디건 한개만 입고 무심한 듯 아래위

의 단출어 풀어주는 것이 패션 인싸들의 선택. 과감하

게 한두 개의 단추만 잠그면 시선을 강탈하는 도발적인 

룩이 연출된다.

■ 뉴트로 바람을 타고 온 그래니 니트룩!

올해는 뉴

트로 바람을 

타고 할머니 

옷장에서 꺼

낸 듯한 그래

니 룩(Granny 

Look)이 트렌

디룩으로 부

상했다. 그래

니 룩은 단어 그대로 할머니 세대의 패션을 세련되게 재

해석한 패션을 뜻한다.

화려한 꽃무늬 자수와 올드한 패턴에 레트로한 컬러감

까지 언뜻 촌스러워 보이지만 힙한 감성으로 다시 돌아

온 복고풍 카디건은 청바지 위에 걸치면 캐주얼한 무드

를, 원피스 위에 걸치면 빈티지한 느낌을 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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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대세 ‘복고풍 카디건 스타일’

■ 진한 차를 삼가야 한다. 

진한 차에는 카페인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

는데 이것이 신경과 심혈관을 자극하여 사람

을 흥분시키고 대사를 빠르게 해서 생리통이 

생기고 생리 기간이 길어지며 생리량이 많아

지게 된다. 또 진한 차 속의 타닌산은 장에서 

철분과 결합하여 침전됨으로써 철분의 흡수

를 방해하고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을 일

으키기도 한다. 

임신중에 차를 마시면 태아의 영양과 발육

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젖을 먹일 때 차를 마

시면 카페인이 젖을 통해 아이의 체내에 들어

가서 아기를 흥분시키거나 울린다. 

여성이 꼭 알아야 할 상식

■  알고 계셨나요?


